
효성, 화학PG장 이계호 부사장 발령
COO직 신설 임원 27명 승진인사 실시 … 섬유1PG장 고대종 부사장

효성그룹은 그룹의 2인자 자리로 최고 운영담당사장(COO)직을 신설해 이상운 전무를 2단계 승진시켜 임명하는

등 총 33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1월31일 밝혔다.

그룹 후계구도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준 전무와 조현문 상무, 조현상 이사는 2002

년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룹전략본부에 그대로 남았다.

신임 이상운 COO는 앞으로 그룹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그룹 회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.

이상운 COO는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해 그 동안 기획관련 업무와 자금담당임원 등의 요직을 맡으며 초고속으

로 승진해왔다. 1999년부터 2년간은 비서실장으로 조석래 회장을 보필했으며 2001년부터는 전략본부장을 맡아왔

다.

효성의 2002년 인사에서는 고대종 전무가 섬유1PG(Performance Unit)장 겸 부사장으로, 이병인 전무는 지원본

부장 겸 부사장에 승진했다. 비설실장으로 조석래 회장을 가까이 보좌하던 이계호 전무는 화학PG장 겸 부사장으

로 승진했다. 섬유2PG를 맡고 있던 조정래 사장은 무역PG장으로 전보됐다.

신임 비서실장에는 1998년 동양염공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억대 보너스를 받는 등 조석래 회장의 신임이 두터

운 이세연 PP/프로필렌 Dehyrogenation PU장이 승진 임명됐다.

효성은 사업별로 성과달성을 중시하는 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판단 아래 그룹 전체의 경영을 전문경영인

의 리더십 아래 이끌 수 있는 체제를 시도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.

효성은 2001년 파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대비 약 15% 감소하는 등 실적이 후퇴함에 따

라 승진규모도 27명으로 2001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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